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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과 기업의 특별한 만남
현대차 시리즈 작가 선정 및 <브릴리언트 
메모리즈>(http://brand.hyundai.com/ko/live-bril-
liant/memories/story-on-memories.do) 개최

이주용 <창 너머의 기억>(부분) 자동차, 플라스틱 꽃 외 혼합재료 180×450×190cm 2016

국립현대미술관은 <국립현대미술관 현대차 시리즈>의 세 
번째 작가로 김수자 작가를 선정했다. 김수자는 1957년 
대구 출생으로, 1997년 수백 개의 보따리를 트럭에 싣고 
11일 동안 전국을 달리는 퍼포먼스로 각광을 받았다. 세계 
곳곳의 일상적인 삶의 풍경을 배경으로 전통과 현대, 특수성과 
보편성을 넘나드는 작업들을 꾸준히 선보이는 글로벌 아티스트다. 
이번 최종심사에는 국립현대미술관장 바르토메우 마리를 
비롯하여 김성원(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고동연(미술비평가) 
조선령(부산대학교 교수) 강승완(국립현대미술관 학예1실장) 

1 / 2



이지윤(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운영부장)이 참여했다. 
김성원 선정위원장은 “김수자 작가가 제안한 프로젝트가 
국립현대미술관에 적합하다고 판단했으며, 한국에서 김수자의 
개인전을 선보일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했다”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국립현대미술관 현대차 시리즈는 2014년부터 10년간 
매년 1인의 국내 중진작가를 지원하는 연례 사업이다. 2014년 
이불, 2015년 안규철 작가가 선정된 바 있다. 오는 7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김수자 개인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현대자동차와 서울시립미술관은 <브릴리언트 메모리즈: 
동행>(3. 22~4. 21)전을 공동 기획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시즌2’를 맞게 된 <브릴리언트 메모리즈>는 고객의 사연이 얽힌 
차를 재활용하여 제작한 작품으로 구성된다. 총 12명의 작가가 
참여하는 이번 전시는 현대 과학기술의 산물인 자동차를 바라보는 
동시대 미술작가의 다양한 시각과 조형 언어를 선보인다. 
자동차에 얽힌 사적인 기억을 되새긴 작업부터 한국의 산업화에 
대한 상징성과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게 되는 가까운 미래의 산업 
구조를 보여 주고 있는 작업, 자동차의 이동성을 활용해 커뮤니티 
연대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작업 등을 선보인다. 서울시립미술관은 
기업의 문화예술계 후원을 통해 미학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미술관과 기업후원의 지평을 확대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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